
▶과학기술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는 자명한 사실
-김도연 위원장님의 발표처럼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모습이 아
닐 수도 있었을 것임
-원자력연구소와 KIST 등을 설립하고,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 지도자들이 더 존경스럽게 느
껴지는 현실임
-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이 좀 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육성 
의지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봄
▶과학기술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의 주체들 모두가 변해야 할 시점
-국책 연구소들이 국가 아젠다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장기 프로젝트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은 
너무 안타까움.인문사회 연구소나 이공계 연구소 모두 같은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들 함.단기 
성과를 내야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임.KDI의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미래
를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제를 했다가는 살아 남기 어렵다는 것임.
 그래서 국책연구소 주변 환경과 주체자들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함

-공무원=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임.국책 연구소를 손아귀에 넣고 주물러야 한다는 
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음.
과학계에서는 온갖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하소연들 하고 있음. 성실실패자 보호 등 선진
국에서 좋다는 제도는 모두 도입은 해놨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
임.PBS,평가,3년 마다 재계약,연구비 집행,원장 임기 3년 등 과학자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온
갖 그물을 이제 걷어 내야 할 때임.
  지원은 하되 규제나 간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***출연연 개편이 화두
   국과위 밑으로 18개 연구소를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,연구소 구성원들과 정부가 
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 정치권도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정관을 없앤체 이관하는 것
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.서상기 의원은 정관을 없애지 않은채 이관하는 대체 입
법을 하고 있음
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음. 국과위나 과학계가 서로 잣대와 시각이 있을 수 있
기 때문임.
***중요한 것은 과거 CDMA나 TDX, 반도체 등의 연구 성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살펴볼 
필요가 있음.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이들 성과가 출연연과 기업 합작품으로 나온 것임.하늘에
서 떨어진 것은 아님.
 그런데 최근 들어 출연연에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함.왜 과거에는 나왔는데 요즘은 
안 나오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.과거에도 출연연 시스템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
도 지금보다는 나았지 않았나 하는 것임.
PBS가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됐으니 벌써 15년은 넘은 것으로 얼추 계산됨.출연연이 제 역할
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중에 하는 말의 모든 원인을 PBS에 돌릴 일은 아니지만 출
연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틀림 없는 제도임.

 KIST가 아직 소규모 소위 ‘대기업’이 되지 못한 것도 출연연 탓으로 돌리는 분도 봤다.그게 
어디 출연연 탓인가.정원 묶어 놓고 못 늘리게 해 비정규직으로 써서 그런거다.생명연은 비정
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지 않은가.



 이런 것들을 살펴 볼 때 출연연 문제는 국가 아젠다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,규제를 늘리는 등 
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보임.
-과학계=대외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 것을 탐탓으로 모두 돌릴 수는없
는 것임.
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계를 위해 무지하게 애를 쓰신 분이다. 연구비 16조원으로 늘려주는 것
만으로도 대통령은 애정을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본다.그 이하는 과학계와 행정부의 몫임.
 현실에 너무 안주 하지 않았나 반성하고,차제에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

*****변신에 대한 전제=정부와 과학계가 손 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
곤란함. 출연연은 현재 공공기관 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기 
어려움

▶과학계는 출연연만 있는 것은 아님
-출연연은 16조원 중 4조원을 씀.나머지는 대학과 준 국책연구소 등 온 갖 군데서 다 쓰고 
있음
-출연연만 손 보려고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 꺼번에 검토해 종합적인 개편 안을 만들어
야 할 것임.
-연구재단과 같이 연구비 나눠주는 곳만 16개 기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가 막혔다.이
런 곳을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.

▶국과위의 위상 잘 정립해 가야
-국과위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되려면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함
-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,전체를 조망하면서 과학계의 가려운 곳을 
굵어주기도 하고,환부는 도려내기도 하는 등 종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임
-현재 여당과 야당 할 것없이 국회의원들이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공
언하고 다니고 있음
-그렇게 되면 국과위와 어떻게 충돌할지도 모르는 일임.그 때 또 어려움에 봉착하지 말고,지
금 자지를 잘 잡아놔야 할 것임.


